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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Christian Basics - 나눔: 나눔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본문 : 레위기 19장 9-10, 18절]

 

 

배워보기

 
 

나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레위기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복잡한 제사의 방법을 왜 길게 서술하

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 그중에도 화목제사 속에 나눔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

사르라(레 19:5-6)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누어 먹도록 했는데,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말은 곧바로 나누라는 말이요, 이것을

남기지 않으려면 모든 이웃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나눌 대상을 우리가 정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기준

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나눔을 통해서도 영이

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듯이 나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인 교제가 막혀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은혜의 통로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의 교제의 통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18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 수입의 일

부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압제하거나 강

제로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것, 품꾼의 삯을 미루지 않는 것, 장애자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불공정한 재판을 하

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레위

기 19장 18절 후반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나누는 방식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례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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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그 나라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국인을 위하여 곡물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도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또한, 떨어진 과일도 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타국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나눠야 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와 나눔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하여 신앙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생색내지 말고,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지 말라는 것.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을 세워 주라는 것. 그냥

모르는 척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보다 나누는 방식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러한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국인

을 위해 밭의 전부를 추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놓거나 포도원의 과실을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 둔 밭이 1/10일 수도 있고, 5/10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소득, 비록 작은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도 그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

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제적인 흐름’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사실입

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빈부의 격차는 있게 마련입

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에게서 못 가진 자들로 물질의 흐름이 바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흐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

기는 것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본문 연구

 

 

1.  레위기 19장 5~6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

았거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숨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2.  레위기 19장 9-10절은 나누는 방식에 대해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눔의 기준

1)                                                        

2)                                                        

 

 

나눔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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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과 기도

 

 

▣ 적용 및 결단질문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나눌 대상을 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나눔의 방법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생색내지 말고,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지 말라, 즉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나눔은 어떠합니까? 생색내기의 나눔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주는 나눔입니까?

 

 

▣ 기도제목

 


